
<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축사>

안녕하세요.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 양승철 변호사입니다.
동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.  
힘든 수험 생활 끝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신 것을 진심으로 
축하드립니다. 

지난 3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. 들고 다니기도 
힘들 정도로 엄청난 두께의 교과서, 끝이 안날 것 같은 시험범위, 손목이 아
플 정도로 작성해왔던 수백장의 답안지,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인지 시험이 나
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종평 시험, 5일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등 
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여러
분의 미래를 바꿔주고, 여러분이 원하는 법조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입
니다. 

저는 법전원 2기로 2013년 1월에 졸업식을 했는데,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
렀습니다. 돌이켜 생각해보면, 법전원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
이었습니다.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했던 기억,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
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, 동기들과 단체로 중국 로펌에 방문했던 
기억, 가인변론법정대회에 참여한 기억, 졸업여행으로 보라카이로 갔던 기억 
등이 많이 납니다. 

졸업식 당시 저는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
었지만, 변시 합격자 발표와 취업, 결혼 등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. 아
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비슷한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

저는 10년차 변호사로,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에



서 2년간 고용변호사 생활을 했고, 부장판사 출신 김철현 변호사님 사무실에
서 3년간 고용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. 그리고, 2018년 1월 법무법인 해담
을 설립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간혹 후배들이 찾아와 조
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때마다 제 경험에 비추어 해드리는 말이 몇 
가지 있습니다. 

첫째, 법조인의 가장 큰 덕목은 실력, 성실, 성품인 것 같습니다. 실력, 성
실, 성품이 훌륭하면 그 사람은 어느 영역에서도 송곳처럼 드러나게 마련이
고, 함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.

둘째,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. 제가 선
임한 사건들을 보니, 그 중 상당수는 제가 근무했던 박준영 변호사님과 김철
현 변호사님이 소개시켜주신 사건이었고,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소개시켜준 
사건이었습니다. 동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적 자산입니다.  

셋째,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 동기들을 보면 10년 전 직장
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. 처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한 
것 같아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, 처음에는 성이 차지 않았지만 나중
에 자기 영역을 확실히 마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.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
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

법조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전혀 몰랐던 영역
을 알아가게 되고,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고 
세상에 대하여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법조인의 삶은 여행과 많
이 닮아 있습니다.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여러
분의 여행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아주대학교 법
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600여명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



분의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

“꿈을 오랫동안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 
멋진 법조인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 꿈에 닮아 가시기를 진심
으로 바랍니다. 

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
감사합니다.   


